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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형 유통업체로 손꼽는 미국의 월마

트와 프랑스의 까르푸가 야심차게 한국에 진출했

다가 제대로 물먹고 철수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접해 익히 알고 있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적인 기업의 국내 진출 실패를 굴러들어온 돌 막아

낸 듯 뿌듯해 했고 어떤 이들에게서는 긍지와 애국

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해외 대형 유통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하여 한국을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이라고 한다던데 아직 

Costco (코스트코)만은 예외인 모양이다. 

추석을 맞아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겨 어제 모처

럼 코스트코로 장을 보러 다녀왔다. 미국에 살때

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라 우유와 달걀만 떨어져

도 찾던 곳인데 한국에서는 간신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있다.  코스트코 장보는 일정은 대략 서

너 시간은 잡아야 하는 코스이다보니 한 번 다녀 

올라치면 큰 마음을 먹고 미리 계획을 짜야하는 

것이다. 어제는 주말이 아니여서 괜찮겠지 싶었는

데 미리부터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벼 주말

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일단 내가 사는 지역에는 코스트코가 없어서 차

로 왕복 한 시간인데 주말에는 주차장 진입하는 

데만 추가 삼십 분이 더 걸린다. 겨우 주차만 했을 

뿐인데 벌써 지치는건 왜인지 일단 입구에 들어서

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원권을 체크한다. 한국 연 

회원권 가격은 4만 원이 채되지 않아 미국보다 저

렴한데 회원권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인지 회원권

을 구매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매장에 가보면 회원권이 있는 친구나 가족

을 따라 여러 명이 함께 쇼핑하는 그룹을 끊임없

이 만날 수 있다.

주차장부터 막히는 날은 당연히 매장 안도 인산

인해인데 특히 정육 코너는 정말 카트를 밀고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 시식코너도 인기인데 워

낙 줄이 길어서 나는 아직 한번도 먹어본 적은 없

다. 한국의 일반 마트와 달리 시식코너에서 나눠

주는 음식 양이 푸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층으로 나뉘어있는 커다란 창고형 매장을 다 

돌고나면 계산하기 위해 길게 늘어진 줄 어딘가에 

선다. 한국 코스트코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꼭 그 카드로만 결제를 하

게 되어 있는데 미국과 달리 현금카드도 받지 않

아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제를 마치고나면 허기진 배를 달래려 피자라

도 한 쪽 먹으려고 푸드코너에 또 줄을 선다. 이 곳

도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아직 먹고 있는데도 언제

쯤 다 먹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고 음식

을 다 먹어갈 때쯤에는 아예 옆에 서서 자리를 지

키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한국 코스트코 푸

드코너에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이 

있는데 너나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핫도그에 

넣어 먹는 다진 양파를  접시에 수북이 담아 케첩

과 머스타드를 뿌려 비벼 먹는다. 느끼함을 덜어주

는 김치나 피클같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어찌나 많

이들 먹는지 포장해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

다.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불고기 베이크와 양송

이 스프가 제일 인기 메뉴이다. 가격은 미국과 비

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보니 간편하게 한끼 해결

하기 안성맞춤이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려면 카

트를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또 길

게 줄을 서야만 한다.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사람에 치이고 끊임없이 줄을 서야하니 얼굴이 찌

푸려지고 한숨이 절로 나지만 이상하게 다음달이 

되면 또 코스트코를 찾게 된다. 

유료 회원제, 단일 카드 결제, 거리와 시간 등 크

고 작은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찾는 이유는 역시“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 코스트코

는 국내 대형 마트들보다 저렴한 마진율 15%의 원

칙을 고수해서 제품가를 책정한다고 하니 이 정도 

수고스러움은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오늘 아침은 코스트코 크로와상

으로 해결, 내일 있을 손님 접대는 코스트코 불고

기로, 매일 사용하는 바디로션도 코스트코에서 구

매한 세타필 로션. 어느새 코스트코 열성팬이 되

어가고 있다. 

코스트코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작년 여름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